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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ESG 방향 및 ESG 경영 추진상의 장애요소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개의 연구질문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8개 그룹의 FGI를 실시하였다. FGI 자료

분석 결과 연구질문 3개에 해당하는 3개 차원 아래 9개의 하부요인과 43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차원인 ESG
에 대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인식은 3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ESG를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된 환경보호 트랜드, 기
업이 자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케팅 수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새롭게 포함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
째 차원인 공공기관 ESG 추진의 장애요인은 주무부처(정부)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정부의존적 경영체계, 탑다운 방식의 경직

된 내부 의사소통체계, ESG 경영의 형식적 추진에 따른 진정성 결여 가능성, 직렬간 갈등 등 내부 인적자원 관리의 한계 등 모두 

4가지 하부요인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차원인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ESG 방향으로는 공공기관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우선 추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ESG 활동 등 2가지 하부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

의 ESG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선행요인들을 발굴한 기존연구들과 달리 성과 달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ESG 추
진주체인 구성원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ESG 방향을 소비자 등 
외부의 관점이 아니라 ESG 실행주체인 내부 구성원의 관점에서 살펴본데 의의가 있다.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the desirable ESG direc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obstacles to promoting ESG 
management as perceived by members within public institutions. To this end,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nd FGI was con-
ducted on eight groups of public institution members. As a result of the FGI data analysis, 9 subfactors and 43 meaning units in 3 
dimensions corresponding to the answers to the 3 research questions were derived. The first dimension, public institution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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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역에서의 ESG 경영은 민간영역이나 해외 공공기관들의 

ESG 경영에 비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은 사

실이다[16]. 
본 연구에서는 아직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공공기

관의 ESG 경영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내

부 구성원들의 ESG 경영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집중하였다. 
민간기업이건 공공기관이건 조직의 ESG 추진주체는 내부 

구성원들인 만큼 내부 구성원들이 조직의 ESG 추진전략이

나 방침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정성 있게 따르지 않는다면 조

직의 ESG 활동은 형식적, 관습적 행사나 기업이미지 제고 활

동 수준에 머물게 되고 심지어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 

전락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주인이자 이

용자인 국민들 사이의 평판뿐 아니라 경영활동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정부, 지자체 등의 정치적 영향과 경영평가 등 외

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외적 영향을 극복하

고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의 견인과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ESG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즉 내부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ESG 추진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

가 있을 때 지속적인 ESG 실행을 이어갈 수 있으며, 조직의 

ESG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때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관점에서 이들이 

ESG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과 공공기관이 ESG
를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ESG 추진방향까지 탐색해 보고자 한

다. ESG 경영은 이윤이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있어 실행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다. 따라

서 공공기관의 ESG 활동을 실행하고 촉진할 내부 구성원의 

I. 서 론

기업경영에 ESG 체계 도입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급증하

면서 공공영역에의 도입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에 ESG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

가에 ESG 지표가 포함되었으며, 2025년 이후부터는 비록 단

계적이지만 ESG 경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련 과정들

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ESG 경

영추진을 넘어 국가차원의 ESG 생태계 조성과정에서도 공

공기관마다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역할 수행을 요구

받고 있다는 점에서[3] ESG 실행의 주체인 내부 구성원들

의 ESG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민간기업 구성원들 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2020년
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발표

하면서부터 ESG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기획재정부가 

ESG 공시 확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

준”을 발표한 2022년 부터는 본격적인 ESG 전략을 수립, 시
행하기 시작했다[16].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출자 등으로 설

립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수는 약 350여개로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 공공기관 218개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10]. 이들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기관

의 이윤보다는 국가, 지역사회 등 공동체 전체를 위한 사회

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고유한 사업활동만으로도 

사회적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ESG 경영에 의

미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즉 공공기관들의 

ESG 경영도입과 추진은 관계되는 민간기업의 ESG 경영 도

입을 지원, 촉진하고 바람직한 ESG 경영방향을 제시하며 궁

극적으로는 국가차원의 ESG 경쟁력을 제고하는 마중물 역

할을 하게 된다. 물론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내 공

awareness of ESG, consisted of three subfactors: ESG was recognized as an environmental protection trend related to the climate 
change crisis, and as a marketing tool used by companies to enhance their image. In addition, it was recognized as a newly included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index. The second dimension, obstacles to the promotion of ESG in public institutions, 
appeared to be four subfactors: a government-dependent management system strong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a rigid internal 
communication system in a top-down manner, the possibility of lack of sincerity in promoting ESG management, limitations of the 
inter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etc. The third dimension, the desirable ESG direction of public institutions, was found 
to be two subfactors, including priority promotion of activities that meet the unique purpose of public institutions and ESG activities 
that can grow together with the region as a member of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unlike existing studies 
that discovered positive antecedent factors that affect a company’s ESG management performance, it identified factors that impede 
performance achie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embers who drive ESG.

Key Words: Public institution, ESG attitude, ESG obstacles, ESG direction, Government-dependent 



749 http://JPEE.org

조직구성원의 ESG 태도와 성과 장애요인 인식에 관한 탐색:  공공기관(직업능력개발조직) 구성원을 중심으로

전략을 적정하게 인식할수록 조직의 전반적인 ESG 도입수

준과 ESG영역별 현재 수준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11]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Kim et al.(2023)
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ESG에 대한 영역별 중

요도 인식과 ESG 도입 필요성, ESG 성과 인식간 영향관계 

규명을 통해 ESG 중요도를 높게 인식할수록(S영역 제외) 
ESG 도입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나아가 조직의 ESG 성과

도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ESG에 대한 인

식과 성과 간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

관이 ESG 경영성과를 제고하는데 있어 장애 또는 제한적 여

건으로 인식되는 사항들과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ESG 추진

방향을 내부 구성원의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내

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질적자료를 수집하여 그 해답을 탐

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질문 1.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ESG에 대해 어떤 생각

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질문 2.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공공기관의 ESG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질문 3.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공공기관의 ESG 성과 

제고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라 생각하고 있는가?

III. 자료수집1)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자 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구

성원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FGI는 1:1 심층인터뷰와 달리 참가자들간 

토론방식의 집단인터뷰로 질적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연구주제 범위내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이 직접 사회자(Moderator) 역할을 수행

하며 전체 그룹의 FGI를 모두 진행하였다. 또한 FGI에 참여

하는 연구참여자들간 상호작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인구통

계학적 특성이 유사한 참여자들끼리 동일한 FGI 그룹에 할

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 구성원의 소속기관, 직급, 직
렬, 연령, 근무기간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연구참여자 구성

1) 본 연구에 사용된 FGI자료는 2023년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직업능력센

터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ESG 역량진단 및 전략방향도출”과제(연구책임자 
이은영)에서 수집한 FGI자료와 동일함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ESG 추진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바람

직한 ESG 경영 방향을 규명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

다고 하겠다. 

II. 이론연구

ESG 활동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 대

부분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조직성과로

는 주로 주식 수익률, Tobin’s Q,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 성과

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기업이미지, 구매의향, 고객만족 등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연구들도[17-21] 함께 진행되어 왔다. 
ESG 활동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에

서는 기업의 ESG 활동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9,12,14,15]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영역에서의 ESG 활

동이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아

직까지 부족하다[3,8]. 이는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ESG 도

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안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

겠지만 수익율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보편

적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매출이나 수

익율 등의 재무지표로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이다. 나아가 공공기관 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설립목적을 가

지기 때문에 ESG 경영내용과 성과 역시 기관마다 상이한 특

성을 가지는 것이[13] 주요한 이유로 해석된다. 다만 공공기

관의 “조직/인사관리”, “소통참여”, “지역사회 공헌”, “윤리

경영” 등의 수준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경영효율성”
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8],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서 ESG 영역의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재무성과, 고유목적사업 성과, 혁신성과 영역의 경영실

적 평가점수)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3] 보고되고 있다. 
민간기업이건 공공기관이건 ESG 경영의 성과를 긍정적으

로 만들기 위해서는 ESG 활동의 주체인 내부구성원의 ESG 

경영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경영학 제 

분야에서 직원들이 소속 기업의 경영전략이나 정책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기업성과(고객만족도, 조직몰입 수준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1,4,5,6: 2에서 

재인용]. 공공기관 ESG 추진성과와 관련해서도 ESG 추진 주

체인 내부 구성원의 관점에서 영향 요인을 찾는 연구들이 일

부 진행되었다. Seo and Cha(2023)는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

들의 조직 ESG 활동에 대한 인식이 조직 ESG 활동의 진정성

과 정당성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ESG 활동에

의 적극적 참여(제언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실증한 

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들이 해당 조직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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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진술들을 추출하고 이어서 해당 진술들이 포함하고 있

는 암묵적 의미를 의미단위(Meaning Unit) 형태로 추출하였

다. 이 과정에서 유사, 중복되는 진술내용은 동일한 의미 단

위로 묶어 최종적으로 63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다. 세 번

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63개의 의미단위와 관련 진술내용을 

비교, 대조하며 진술내용의 암묵적 의미와 의미단위 간 적합

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합성이 낮은 의미단위는 재

확인 후 삭제하거나 진술내용의 핵심의미를 명확하게 포함

할 수 있도록 의미단위명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43개의 의

미단위를 추출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의미단위들의 핵

심의미(중심의미)를 기준으로 유사한 의미단위들을 분류하

는 작업을 거쳐 9개의 하부요인으로 군집화하고 핵심의미를 

잘 드러내는 명칭으로 하부요인을 명명하였다. 이상의 4단계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 내부구성원들이 가진 ESG에 대한 인

식수준과 내용, 현장에서 경험한 ESG 추진의 장애요인과 바

람직한 ESG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문

제에 대한 답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한편, 질적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

기 위하여 연구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먼
저 FGI 내용의 전사작업은 해당 FGI 그룹에 사회자와 보조 

연구자로 참여한 연구진이 직접 “네이버 클로버노트” 서비

스를 이용해 진행하였고 토론 맥락을 메모한 연구 메모 등

을 활용해 전사내용의 확인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각 그룹

별로 도출된 핵심 진술과 해당 의미 단위 간의 적합성, 의미 

단위와 하부요인 간의 적합성에 대해 공동연구자들이 윤독

하며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끝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인이 핵심 진술내용과 의미단위 간 적합성, 의미단위와 

하부요인 간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질적자료 분석

과 관련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

로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녹취화일, 전사자료 등은 모두 보관

하여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추후 확인이 가능토록 하였다. 

을 위해 모두 8개 그룹에 총 28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

다. 8개 그룹 및 참여인원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부 직원 5개 그룹(15명), 부속기관 직원 2개 그룹(8명), 가족

기업 1개 그룹(5명)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FGI는 사전에 협

의된 일정에 따라 연구참여자가 근무 중인 곳에서 진행하였

으며, 1개 그룹당 연구자가 2명씩 참여하여 사회자로서 FGI
진행, 연구 보조자로서 FGI 내용 녹음과 토론 맥락 메모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FGI에 활용한 인터뷰 가이드는 표 2에 

제시하였다.

IV. 결과분석

A. 자료분석 방법

FGI를 통해 수집한 질적자료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

는 전사된 FGI 내용을 반복해서 숙독한 후 내부 구성원들의 

ESG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사된 자료들 중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3
가지 차원(ESG 인식, ESG 추진 장애요인, ESG 방향)과 관련 

표 1. FGI참여자 인구통계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GI Participants

소속 직렬 경력 참여자 수

대학본부

(5개 그룹)

A직렬 9년차, 12년차, 13년차 각 1명 3명

A직렬 20년차 이상 3명 3명

A직렬 10년차 이하 3명 3명

B직렬 2년차, 5년차, 7년차, 9년차 각 1명 4명

C직렬 6년차 1명, 9년차 1명 2명

부속기관 1 B직렬 2년차, 6년차, 7년차, 10년차 각 1명 4명

부속기관 2 D직렬 6년차, 9년차 각 1명, 8년차 2명 4명

지역기업 대표이사/임원 5개 기업 5명

표 2. FGI 가이드

Table 2. FGI Guide

차원 인터뷰 주제

ESG 인식
ESG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ESG와 관련된 사회적 현황에 대한 태도

공공기관에 있어 ESG의 의미와 필요성

ESG 추진 

장애요인

우리 기관의 ESG 관련 인식 수준

우리 기관의 ESG 활동 수준

우리 기관의 ESG 추진현황과 개인적 경험

우리 기관의 ESG 추진 한계

ESG 방향

우리 기관의 ESG 전략방향

우리 기관의 ESG 역할

ESG 추진에 있어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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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공공기관 이제 경영 평

가할 때 반영하고 물론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래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거 지금 반영이 되고 있

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이제 기재부의 공공기관 알

리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ESG에 대한 내

용들이 더욱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좀 체계화가 될 것 같고 강화가 될 것 같고…”

c) 기업이미지 제고 수단

ESG를 다른 조직유형보다 기업, 특히 “대기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기존의 “기업의 사회

적 책임(CSR)” 활동과 연관 지어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

어 주는(“이미지 메이킹”) 홍보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

했다. 특히 ESG 경영을 친환경 경영과 사실상 동일하게 인식

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이를 기반으로 기

후위기 시대에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경영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로 언급된 개념들은 “대
기업”, “기업이미지”, “기업의 사회적책임”, “새로운 경영방

향” 등과 같은 민간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경영활동 개념들로 

구성되었다. 

“이미지 메이킹 하기 딱 좋은 거 잘 잡았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컨셉이나 타겟을 이걸로만 맞춰

가지고 아예 다른 거 빼고 친환경적인 거 이런 타겟 잘 잡았

구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나 은

행들이나 이런 것도 인터뷰해서 아예 그냥 광고 홍보로 많이 

하더라고요”, “친환경 등을 내세운 기업의 경우 이미지 메이

킹으로는 좋다는 생각...”, “기업의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오르

긴 하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기업상 이렇게…”, “대기업에서 

기업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어떤 사회적인 공헌의 활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하는 것”

2) 공공기관 ESG 추진 장애요인

a) 정부 의존적(수동적) 경영체계

“정부정책”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시달된 정

책대로의 실행은 이루어지겠지만 기관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나 기관차원의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라는 인식이 있었다. 특히 “일방통보식 소통”, “잦
은 정책/지침 변화”로 인한 정책의 “즉흥성” 등은 기관 ESG
추진의 “지속성”과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 가능성”을 낮춰

서 기관의 ESG 성과 창출과 지속적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

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정책변경 등

B. 자료분석 결과

1) 공공기관 구성원의 ESG 인식

a) 환경관련 트랜드

ESG 용어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

고 ESG를 새롭게 나타난 “트랜드”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

했다. 또한 ESG가 포괄하고 있는 사회(S), 지배구조(G) 영역

에 대한 인식에 비해 환경(E) 영역으로의 ESG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언급된 개념들은 “친환경”, “녹
색”, “탄소 배출권” 등과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적 특

징들로 구성되었다. 

“요즘 트랜드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 아무래도 중요

시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기업도 그렇고 국가기

관도 그렇고 요즘 ESG를 많이 우선적으로 해서 키워드로 해

서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트랜드로 

밀고 나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여

러 가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들어는 봤고 트랜드라 생각

합니다”, “기후변화 환경이랑 그 다음에 약간 예전에 그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는 그 환

경이라는 게 좀 떠오르고 그 다음에 깔끔한 느낌 녹색 이런 

느낌이 좀 또 연상이 되네요”, “ESG 하면은 환경이라는 게 

좀 더 뭔가 먼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친환경적인 거를 추구

한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먼저 강하게 들고요”, “ESG를 들

으면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이들, 초록, 파란 하늘…”

b)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ESG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받아야 되는 기관 “경영평가”에 ESG 관련 지표들이 새롭게 

포함되고 있고 관련해서 기관내에서도 ESG와 관련된 활동

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 방향 등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기관의 전략이나 기관 구성원들의 의지와 관계없지

만 ESG 활동들이 경영평가 대상으로 포함된 이상 공공기관

들의 경영활동은 ESG 활동을 필수적으로 포함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반영되고 있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직에게는 친숙한 용어는 아니다”, 
“한 2~3년 전부터 자주 듣고 있었고 매년 있는 기관 경영평

가에서도 해당 내용이 있어 그러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정부에서도 이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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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토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인스턴트식으로 그냥 딱딱 하고 해 준비 기한 없

이 그런 게 좀 몇 번 보였어요. 인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직원들은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거죠. 예측을 할 수

가 없는 그러니까 딱 공문이 떨어져야 그때 움직이고” 

c) 형식주의

선포식 등 각종 행사, 프로그램 등의 “일회성”, “형식적” 
활동보다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체감)”해서 “진정성”을 가

지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ESG 활동, “지속적”
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따

라야 하는 기준이나 규정 이상의 추가적인 활동은 활성화 되

지 못하는 조직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언급된 개념들은 “일회성”, “형식적”, “공감”, “진정성”, 
“참여 가능성”, “실효성”, “지속성”, “규정 충족” 등 조직내 

형식주의 문화와 관련된 특징들로 구성되었다. 

“내부 구성원들이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SG 경영한다하면 선포식 하고요. 현수막 걸

고 다 앉아서 이제 선포식 하는데 우리가 실제 체감할 수 있

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종이구매시 친환경 용지를 구매하라

고 한다든가 약간 실적 채우기 용으로 실적 요구를 하지 진

짜 그걸 위해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기준 

딱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일단 기준을 최대한 맞추지만 그 외

에 특별하게 그 이상으로는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

각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건 없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d) 인적자원 관리 한계

조직내에 상이한 사업목적을 가진 다양한 기관들이 설치

되어 있는데다 각 기관 소속 직원들의 직렬이 기관에 따라 

상이하거나 동일 기관내에서도 상이한 경우가 많아 이들 다

양한 “직렬간 갈등”이 업무영역, 보직, “임금수준” 등 인적

자원 관리 전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정부의 정원정책”을 따라야 하는 현실적 여건으로 인

해 직렬간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 또한 공존하고 있었다.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인사상의 “여성차별” 경향, 다문화, 
종교, 취약계층 등 소수자 권리와 관련된 “다양성 인식” 부족 

등을 인적자원 관리 영역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
로 언급된 개념들은 “직렬간 갈등”, “정부 정원 정책”, “성차

별 문화”, “다양성 인식” 등 기관내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특

징과 한계를 나타내는 특징들로 구성되었다. 

에 대한 기관의 “주체적” 대응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언급된 개념들은 “정부정책”, “일방적 통보”, 
“자율성”, “진정성”, “지속성”, “잦은 정책변경” 등 공공기관

의 경영자율성 또는 독립성의 한계와 관련된 것들로 구성되

었다. 
 

“갑작스런 변동이 있으면, 대부분 ○○부에서 지시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시보다는 소통을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 대학이라서, ○○부에 메어 있는데, 조금 

주체성을 가지고 먼저 필요한 정책과 철학을 제시하길 바랍

니다”, “저희는 대부분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

에 저희 물품 사는 것도..”, “어차피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

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름 냉방온도 겨울난

방 온도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

면서 이슈가 될 때 그때도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

는데 그때 말고는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

고…”

b) 의사소통 경직

“문서기반”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소통을 조직내 소

통의 특징으로 꼽으면서 공공기관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의사결정의 맥락”은 공유되지 

않고 결정된 사항만 “탑다운” 방식으로 전달되는 일방식 소

통문화와 이로 인한 “예측가능성” 저하, “수동적” 업무분위

기 형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 등과의 소통 

역시 진정성 있는 소통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형식적이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주로 

언급된 개념들은 “문서기반”, “일방적”, “형식적”, “의사결정 

맥락”, “탑다운”, “수동적”, “예측가능성” 등 기관내 소통의 

한계점들로 구성되었다. 

“문서로 고시해야지 이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

져요”,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

는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탑다운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획일화된 MZ
세대와 소통하는 법...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약간 그런...”, 
“맥락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맥락을 함께 공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정이 된대로 움직이는…”, “예측 가능성 

부분에 그것만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게 좀 많아요. 갑자기 됐

다가 갑자기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일단 충분히 뭐 이렇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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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서로 직렬이 다른 데서 오는 갈

등의 소지가 있어 업무의 차별화, 구분이 필요한 시점...”, “같
은 업무인데 보수가 다르고...조직내에 너무 많은 직렬이 있

고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안되고 있다”, “직렬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이게 꼭 드러나지 않아도 약간 서로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똑같이 일을 해도 비용을 다르게 급여

를 받으니까 사실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직원채용, 승진구조 모두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남자직원이 

적은데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부서나 그런 곳이 많기 때문

에 주무 부서에는 일단 남자들 무조건 배치하고 나머지부서

에 여자직원을 배치한다는 느낌”, “외국인, 다문화, 취약계층, 
종교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마 우리 구성원들이 인식이 

아무 생각 없어요”

3) 공공기관 ESG 방향

a) 고유사업 우선 

정부정책을 실행(대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고유사

업”을 책임 수행하는 것이 ESG 경영방향의 “우선 요건”이라

는 인식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언급된 개념들은 

“조직 정체성”, “공공기관”, “고등교육 기관”과 같이 기관의 정

체성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혼재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으로서 고유의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꼭 우선적으

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이라는 포지션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설립 취지나 목적과 본래의 그 사

업 목적에 맞게 교육 기관으로서 그리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서 …중략…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 “저희가 전체

적으로 정체성이 지금 중복돼 있잖아요. 공공기관이 대학인

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보다는 공공기관이 이런 정체성

이 좀 더 큰 것 같아요..대학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대학보

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이제 사회적으로 해

야 될 그런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

을 하거든요”. 

b) 지역사회 공헌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시설, 장비, 건물, 교육콘

텐츠 등)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활동과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공공기관 ESG 활동의 중요

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다. 특히 지원

표 3. FGI 분석결과

Table 3. FGI Analysis Results

차원 하부요인 의미단위

ESG 인식

환경 

트랜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트랜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위기

환경보호 운동

친환경을 의미하는 녹색 연상

지구온난화 방지에 필요한 탄소 배출권

기업이미지

제고수단

대기업 영역의 활동

좋은 기업이 되려는 욕구

좋은 기업이미지를 만드는 수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새로운 경영활동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요소

공공기관의 새로운 경영방향

ESG추진 

장애요인

정부 의존적

(수동적)

정부정책/방침 준수 의무

주무부처의 일방적 통보 관행

경영 자율성 한계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가능성 미흡

(경영자율성 한계로)기관의 업무추진 진정성

과 지속성 미흡

잦은 정책/지침 변경 등 즉흥성

의사소통 

경직

문서(소통) 우선주의 관행

일방적 지시형 소통

형식적 의사소통

공공조직의 고질적 소통문화

탑다운 의사소통

획일화된 소통방식

맥락없는 제한적 정보공유로 낮은 예측 가능성

형식주의

일회성 행사문화

행사중심의 형식주의

구성원 공감대 마련 부족

구성성읜 참여 진정성 미흡

구성원 참여 촉진을 위한 실효성 제고 필요

규정 충족 이상의 추가활동 동기부여 부족

인적자원 

관리 한계

다양한 직렬간 갈등

동일노동 차등임금

기재부 정원 정책 준수의무

보이지 않는 남성직원 선호문화

소수자 권익 등 다양성 인식 미흡

ESG 방향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와 인프라 공유

지역사회 교육지원

지역기업 지원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고유사업 

우선

조직정체성 인식 혼재

공공기관의 역할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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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9개 하부요인과 43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먼저 공공기관 구성원들은 ESG관련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ESG를 여전히 환경중심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기업이미지 제고 수단이라는 인식이 

뚜렷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포함되면서 자신들

과 관계가 있는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주도로 공공영역의 ESG 도입이 속도를 내고는 있

지만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인식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새로

운 환경정책 개념으로 ESG를 인식한 채 경영평가 대상이라

는 아직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는 공공기관이 ESG 경영을 추진하거나 ESG 성과를 제고하

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정부정책 의존적인 공공기

관의 특수성과 공공조직이 가진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중요

하게 꼽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G)가 기관장 임명과 

사내 이사 구성 등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강력한 영

향을 받아 경영효율성과 독립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으로[16] 해석된다. 끝으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ESG 추

진방향으로는 공공기관 고유의 사업목적 달성을 우선 요인

으로 꼽은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도 그에 못지않은 중

요한 ESG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

관의 사회적 역할(S)로 민간기업보다 공정, 평등, 공존, 부패

방지 등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효용 제고에 집중하는 것을

[16]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ESG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적 요인들을 발굴한 기존연구들과 달리 장애가 되는 요인들

을 규명하였다는데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기관마다의 

고유한 사업목적과 특수성으로 인해 보편적인 경영성과 측

정이 모호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성과 자체 보다는 성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장애요인들을 내부 구성원

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ESG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

식과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공공기관 ESG 추진 시 구성원들

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의미 있는 실무적 시

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연구대상 공공기관으로 직업능력개

발조직을 선정하였지만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직업능력개발 

조직과 관련된 차별적인 시사점을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FGI 방법으로는 비교적 많은 8개 그룹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지만 연구대상 조직이 하나의 공공기관이었다

는 점에서 다양한 공공기관의 고유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FGI과정에서 8개 그룹별로 적극적 

참여자에 대한 통제와 소극적 참여자에 대한 참여 독려가 고

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구성원 특성별로 충분한 자료를 수집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ESG에 대한 인식

활동 수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이 지역 공공

기관의 생존에 있어 필수사항이라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주로 언급된 개념들은 “인프라 활용”, “지역주민 지

원”, “지역기업 지원”, “동반성장” 등 지역사회 공헌에 필요

한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장소나 장비나 그런 인프라들을 좀 공유를 한다든지 그

리고 또 이렇게 인력 같은 것들을 봉사나 이런 걸 사용한다

든지 그래서 좀 지역에 사랑받는 그런 공공기관으로서 자리

매김해야 되지 않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교육

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지역 시민이나 이런 쪽에 더 다가간다

거나 지역사회랑 좀 더 밀착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역사회 기업들이랑 얘기를 해서 조금 기술 발

전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공헌도 되고 좋

을 것 같아요”, “이제 어울리지 못한 대학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사회랑 같이 어깨동무하지 않

으면 근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연구질문과 연계하여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차원(질문)인 ESG에 대한 공공기관 구성원

들의 인식은 3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ESG를 기후

변화 위기와 관련된 환경보호 트랜드, 기업이 자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케팅 수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새롭게 포함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차원(질문)
인 공공기관 ESG 추진의 장애요인은 주무부처(정부)의 강력

한 영향을 받는 정부의존적 경영체계, 탑다운 방식의 경직된 

내부 의사소통체계, ESG 경영의 형식적 추진에 따른 진정성 

결여 가능성, 직렬간 갈등 등 내부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한

계 등 모두 4가지 하부요인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차원(질
문)인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ESG방향으로는 공공기관의 고

유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우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ESG 활동 등 2가지 하부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추출된 의미단위, 하부요인, 
차원은 정리해서 표 3에 제시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ESG 추진에 있어 추진주체인 내부 

구성원이 인식하는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ESG 방향과 ESG 

경영 추진상의 장애요소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8개 그룹의 FGI를 실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질문 3개의 답에 해당하는 3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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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도 수준에 따라 FGI 그룹을 구분해서 설계한다면 정성

적 연구방법으로서 FGI가 가지는 일반화 한계를 줄이고 보

다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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